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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성·이한범 출전' 미트윌란, 덴마크 리그 최종전서 역전패

등록 2026.05.18 09:30:54

[서울=뉴시스] 덴마크 프로축구 미트윌란의 이한범과 조규성. (사진=미트윌란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 공격수 조규성(28)과 수비수 이한범(24)의 소속팀인 덴마크 프로축구 수

페르리가 미트윌란이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역전패를 당했다.

미트윌란은 18일(한국 시간) 덴마크 헤르닝의 MCH 아레나에서 열린 브뢴뷔와의 2025~2026시즌 수페르리가 최종 32라운

드 홈 경기에서 2-3 역전패를 당했다.

이로써 미트윌란은 16승12무4패(승점 60)를 최종 성적표로 받아들었고, '1위' 오르후스(승점 67)에 밀린 2위를 기록했다.

조규성은 선발 출전해 79분을 뛰었고, 이한범은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진 못했다.

미트윌란은 전반 12분 발데마르 안드레아센, 전반 23분 미켈 고고르사의 연속 득점으로 2-0 리드를 잡았다.



그러나 후반 20분 마이켈 라흐도, 후반 35분 후쿠다 쇼에게 실점하며 2-2가 됐다.

무승부로 끝나는 듯했지만 브뢴뷔의 루이스 빙크스가 후반 47분 결승골을 터트렸다.

이날 경기 종료로 조규성은 정규리그 26경기에 출전해 3골1도움을, 이한범은 29경기 소화 1도움으로 2025~2026시즌을 마

무리했다.

리그에선 아쉽게 2위를 기록했지만, 지난 15일 코펜하겐과의 덴마크축구협회(DBU)컵 결승에서 1-0 승리를 거두면서 통산 세

번째 대회 정상에 오른 바 있다.

시즌을 마무리한 조규성과 이한범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홍명보호에 합류할 예정이다.

홍명보호는 이날 사전 캠프가 진행되는 미국 솔트레이크시티로 출국하며 최종 26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해외파는 소속팀 일정

이 끝나는 대로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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